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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한국연극의 담론은 계몽주의적 연극론으로 모아진다 그것

은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집중하여 연극이 예술양식의 하나이면서도 그

어떤 예술보다도 민중을 교화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교화기관 으로서의 연극의

이 논문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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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교화기관이란 년대 연극론 특히 연극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했던 현철의 표현이다 이는 연극을 통해 당대의 민중을 계몽하고자 했던

계몽주의 연극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년대

의 이러한 연극관에 대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화라는 표현은 계몽과



효용성에 당대 연극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 이때의 연극은 조선의

전통극이나 년대를 풍미했던 신파극이 아닌 근대극 즉 서구 리얼리

즘 연극을 의미한다

연극을 통한 사회 개조와 민중계몽은 년대를 특별히 규정하는 연

극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개화기에서부터 연극은 지식인들에게 계몽

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제 편 을遊樂景像  

통해 극장에서 행해지는 서양연극이 소개된 이후 최초의 관립극장인 협

률사 가 설립되어 새로운 공연문화관객의 탄생 전문가집단배우의

출현 공연양식의 변화창극의 탄생가 탄생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를 것

이 없는 공연 레퍼토리는 지식계층의 공리주의적 연극관에 위배되는 것

이었다 당대의 지식계층은 근대적 공연공간이 일으킨 변화의 조짐을 도

리어 풍속을 해치고 민심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매도했다 따라서 애국계

몽의 시대적 요구와 부합할 수 있도록 연극을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의 주조를 이룬다 이러한 계몽적 연극론은 신파극의 시대라 할 수

있는 년대까지도 이어진다 신파극을 하는 연극인들도 계몽의 역할

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듯 계몽적 연극관은 시대와 연극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그 층위를 달리하면서 지속되었다

그런데 년대의 계몽주의적 연극론은 그 이전 시대하고는 다른 새

로운 전범 을 설정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앙뜨완느가 시典範

작한 소극장 중심의 리얼리즘 연극이었으며 입센 이후의 희곡이었다 윤

백남의 연극과 사회 를 비롯한 현철 김정진 김우진 홍해성 등의 논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교화가 교육을 통한

감화 즉 민중의 깨우침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계몽은 그러한 깨우침

을 통해 개화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상 년

대의 지식인들의 경우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에서 당대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대목에서는 교화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에서 드러나는 바 서구 리얼리즘 연극은 조선에 수립해야 할 근대극의

전범이 된다 이상의 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식은 프

랑스의 자유극장에서 비롯된 서구의 근대극이 진정한 연극이며 그러한

연극을 조선에 수립해야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에 퍼져가고 있

었던 예술개혁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서구 리얼리즘 연극운동이 전범화되

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현실에서일본을통해 배운 근대극을 민중과 민족의 교화를위한연극

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다

년대 연극인들의 근대극은 서구 근대극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

이가 있다 서구 리얼리즘 연극운동은 낭만주의 연극의 대극장주의에 반

대하여 일어난 소극장운동 이었다 그것은 반기성적

반상업적 성격을 띤 예술개혁운동이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러한 기

성연극의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적 토대

역시 달랐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대극은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년

에 이루어진 극예술협회의 연극으로 출발점에 놓여 있었다 역시 학생극

에서 출발하여 근대극을 실험한 토월회가 그 싹을 틔우려는 시기였다

그러나 년대 특히 전반기의 연극론들은 조선의 전통극이나 창극 신

파극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고 수용의 대상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개화기 지식인들 특히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당대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던 지식계층의 연극관에서도 확인된

다 이들의 전통극에 대한 부정은 교육과 산업 진흥이라는 의 목적과는 동自强

떨어져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연극이 당대 사회 교육의 효용성을 지녔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연극의 예술적 본질에 대한 파악은 거세되어 있

었다 연극의 내용과 교화기능에 대한 인식은 년대 연극론에서도 공통적으

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시기 근대극론자들의 전통극이나 신파극에 대한 부정

은 서구 근대극이라는 대타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 신지식

층의 인식과 구별된다 특히 이때의 연극계몽의 주체와 대상의 확연한 변화가

그 구별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개화기 지식인들의 계몽적 연극관에 대해서는



근대극 이론의 선각자라 평가받고 있는 현철은 근대극의 출발점에 놓여

있던 학생극이나 조선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소인극의

활동도 연극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제시한 서

구 근대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가도 극단도 극

장도 없는 조선의 열악한 연극적 환경을 언급하면서도 의식적 연극 글

로 씌어진 희곡이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며 객석 무대 장치 의상 및 조

명이 있는 연극을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서

구 근대극의 요건만을 주장하는 비현실적 이상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

에 신파연극인 이기세와의 소득 없는 논쟁신극 신파극 논쟁을 불러일으

켰던 것이다 그밖의 연극론자들 역시 같은 논조로 연극 즉 서구적 의미

의 근대극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연극의 종합예술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연극이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

로 이어진다

이처럼 년대 전반기 연극론은 개화기와 년대를 거쳐 이어져온

계몽주의 연극론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움

을 지녔다 윤백남 현철 등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연극론은 우리의 근대

연극사상 본격적인 연극운동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후 근대

극의 전개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세심한 고찰을 필

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드러내는 년대 전반기 연극

론을 통해 이 시기 연극계몽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극론 주체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들이 전개한 연극 계몽론이 지닌 포섭

과 배제의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유민영 개화기 연극 사회사 새문사 면 참조  

년대 근대극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 시기 연극론이 개화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적 연극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서구 근대극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연구 대상과 전개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기왕의 연구 성과에 많은 부분 기대

고 있다 따라서 자료나 방법론상의 새로움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그



문명적 교화론2. - 교화기관으로서의 연극론

년대 연극론은 교화기관으로서의 연극에 집중되었다 연극의 예

술적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이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 사회와 조

선인을 교화하는 데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

식은 연극이라는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앞서 연극이 왜 조선 사

회와 조선인에게 필요한가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연극론이자 년대 연극론의 출발점인

윤백남의 연극과 사회병하여 조선현대극장을 논함 동아일보  

는 이 시기 연극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분

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시대 근대가 전세계의 문물제도와 사

상을 개조하려는 기운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연극의 본질과

필요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때의 개조란 시대 사상을 근저로부터 뒤

집어 업고 구래의 인습을 근본적으로 타파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어떤 문화보다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연극이며 따라서 연극을 통해 사회개조와 민족 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극은 과 의 각종 예술을 이용하고 종합하야 혹은 감一民族 一時代 理智

정 혹은 사상 감각 얼른 용이케 말하면 에 즉 사람의 육체와 정耳 目 心

신상에 키 어려운 굿세인 힘을 일으킨다 그런 까닭에 충분한 문자가商量

없으면 하고 이해치 못할 소설 즉 연상적으로 혹은 적으로 인생을讀 遂次

묘사한 것보담은 보편이 될 것이오 에 키 하고 혹은 흥미俗惡 墮 易 專一

의 활동사진보담도 인생의 미묘한 이취를 알니고 명상시키기에 일층主義

러므로 이 글은 이 시기 연극론이 지닌 논리적 구조를 당대 민족주의 문화운동

의 자장 안에서 재검토하여 계몽주의적 연극관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적 성격을

고찰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더 효과가 잇슬 것이다 극은 일종의 암시라 한다 현실을 하야 명확緊縮

히 보는 이의 두뇌에 깊고 굳세인 암시를 하는 것이다與

연극은 종합예술인 동시에 무대 위에서 인생을 보여주는 실연實演

형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깨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사람을 가르키는데 있어서 그

어떤 논리설이나 노력 보다도 신속하고 쉽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용을 지닌 연극이 당대 조선에 필요한 이유

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의 문화적 단계가 현대문명을 점진적 계급적

자발적 경과를 거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등의 교육을 밧지 못하고 따라 사상에 하등 배양을 밧지 못하얏스며

더구나 자유사상을 저지하고 압박한 위정하에 잇던 우리 민족이 자기의

두뇌와 소양보다도 거의 반세기를 압슨 현대의 문명과 당면하야 얼마나

하얏겟나냐 우리 민족은 참으로 내성적 고찰을 하는 여유가周章狼狽 務

업시 돌연히 침입한 현대문명을 아니하지 못할 운명에 도달하咀嚼嚥下

얏다

윤백남이 파악한 조선의 문명은 나라와 민족의 요구에 맞는 정신적

문명이 기조가 되지 못한 채 물질문명만 받아들여 결함 투성이다 게다

가 조선인의 문명이 아니라 에서 빌어온 문명이기 때문에 시대착外來

오와 신구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는혼란한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확장의 병을 얻은 조선 사회를 신속하게 문명화하기 위해서는 감화력이

뛰어난 연극을 통해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극인식은

현철 의 연극과 의 관계 매일신보 와 현당吾人   

윤백남 연극과 사회 하여 조선현대극장을 논함 동아일보竝   

윤백남 앞의 글



극담 조선일보 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철은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발표한 연극과 오인의 관

계 에서 연극이 원래 사회 경영의 기관으로 문명한 나라에서는 연극

이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의 절제와 국민적 지력이

부족한 조선에는 연극이 없다고 단언하고 사회교육 즉 교화기관으로서

연극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총 회에 이르는 연극

론을 현당극담 이라는 제목으로 펼쳐보이는데 그 내용은 크게 연극과

교화 연극의 필요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현당극담 회 부터

이루어진 이기세의 반박케에쓰 생 소위 현당극담 매일신보  

에 대한 현철의 재반박 부분을 제외한 것이나 그 내용

또한 현철의 연극론 전반에 걸친 것이 재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다

총 회에 이르는 연극과 교화는 연극이 교화기관이라는 말의 의미

를 연극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쉑쓰피아가 사회는 무대이요 인생은 모다 배우라고 한 말이나 일一種

본셔 연극은 무식자의 속히 우는 학문소라 한 것이 모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연극을 볼 에 여러 가지로 울 것이 잇는 

것이 잇는 것이니 중략 인생의 진상을 참으로 맛보이고 그 를 해득溫奧

하 능력이 잇슬 만 안이라 엇더한 사람의게는 첫 번부터 설명을 하거 

나 훈계를 하 것보다도 모 말 업시 오직 잇 그 로 보이게만 하    

것이 도로혀 지식을 주고 교훈을 주 데에 한층 효력을 낫 슈가 잇 

다 이 연극이 이러한 의미로써도 무엇보다 교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잇

다

양승국은 현철과 이기세의 논쟁을 년대 신파극신극 논쟁 으로 파악하여

두 연극인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것은 신파와 신극 간의 변증법적 지양 극복

이 없었다는 한국근대연극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승국 한 

국근대연극비평사연구 태학사 면 참조 



그는연극의작용을 오락위안과 교화의교도기관 두가지로보고예

술적감화력을통한 교화를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그가예술로서연극

의본질에대한균형감각이갖추어져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궁극적으

로는 교화에 그 필요성을 연결시켜 연극의 필요가 을 기르는智 德 情

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에있다고보았다 그이유는조선사회가 너

무도 한심한 까닭이다 정치 교육 종교 기타 모든 것이 혼돈 복잡하여

군중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 교육정도와 상식 보급이 균일하지

않으며건전한오락기관하나 없는조선이다 신문화초창기이며과도시

대라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보면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에는 연극도 없다고 판단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내가 지금 우리 조선에는 연극이 없다고 하면 독자 제위는 나를 唾罵

하고 이라며 그 실례로 소위 에는 춘향가나 심청가를 들음이요虛言 舊劇

로는 을 들어 내게 육박할 줄 안다 그러나 나新派 林聖九 金陶山 金小浪

는 이 모든 극단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과학상으로 보아 연극이 아니고劇

유희이며 체조라고 한다 중략 우리 조선에는 연극만 없을 뿐 아니라 극

장도 없다고 한다 나의 이 말에도 제군이 반드시 나 을 들團成社 優美館

어 이것이 극장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이도 있을 줄 안다 그렇지만 나

는 또한 이것도 극장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들 수가 있學理上

다

이렇듯 조선에 존재해왔던 연극을 송두리째 부인할 수 있는 자신감은

서구 근대극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연극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가 조선에 있어야 할 연극의 본체로 드는 것은 서구 근대극의 요건

현철 현당극담 조선일보  

현철 앞의 글

현철 앞의 글



을 갖춘 것이다 즉 각본이 있는 연극 배경이 있는 연극 광선이 있는 연

극 의상이 있는연극 이 있는연극 이 있는연극科作 劇白 이다 따라서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선의 연극은 연극이 아니고 단순한 놀이

이며 연극이 없는 조선은 문명국이 된다非

그러나 세계 연극사에서도 연극의 기원은 종교적 제의에서 발생한 무

의식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선의 전통극은 각본 없

이 이루어진 화술극 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소위 구찌다데話術劇 口立

식 신파극 또한 조선의 화술극 전통으로 인해 년대 연극인들에게 낯

설지 않았던 것이다 즉 현철은 서구 근대극 이론에 경도되어 연극의

기원이나 역사 그리고 각 민족이 지닌 전통극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근대극만을 연극이라고 보고 있는 현철의 연극인식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윤백남보다 훨씬 더 문제적이다

윤백남 역시 교화기관으로서 연극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각본과 극장

과 무대감독 등이 갖추어진 근대적 연극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연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을 연극인에게 돌리기 전에

배우를 천대하고 관극을 매도하던 조선 사회의 풍토를 비판하고 있

다 아울러 조선 연극인들이 연극발전에 전력을 쏟을 수 없을 만큼 열

악한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윤백남이 문수성을 조

직 하여 신파극 활동을 했던 당사자였고 현철은 일본에서 서구 근

대극을 배우고 돌아온 당시로서는 신진 연극인이었다는 점에서 생긴 것

으로 현실감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

면 이전 시대의 연극과는 다른 연극을 주장하고 그것이 조선을 문명화하

현철 앞의 글

양승국 앞의 책 면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출판부 면  

윤백남 앞의 글

윤백남 앞의 글



기 위한 교화 계몽의 도구라는 연극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

현철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유학을 하고 신극을 섭취한 김정진은 사

상운동과 연극 동명 에서 근대의 새로운 주의 사상을 선전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대상에서 인생의 정체를 나타내는 연극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극이 조선에 필요한 이유는 현대생활의 열패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고 자유 없고 돈 없고 생기 없는 이 참혹한

조선의 비극을 깨달아 반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 민족이 참으

로 살아야겠다는 굳센 사상을 자각케 하기 위하여 예술적 의미보다 실질

적 의미에서 조선 사회에 연극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론은 연극의 효과로서 교화적 기능을 내세워 사회와 민족

개조에 유용한 기관으로써 연극을 논하고 있다 이것은 년대 전반기

의 사회운동을 지배했던 민족주의 문화운동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운동 이후 대두된 문화운동은 신문화건설 실력

양성론 정신개조 민족개조론을 주요 이념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드

러나듯이 이 때의 문화운동론은 전대의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을 계

승한 것이면서 문화주의에 한층 더 경도되었다 문화주의는 당시 지식인

들의 세계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정신적 차원의 개조를 강조한 것이었

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던

세계개조론에 부응하여 조선의 개조를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

의 문화운동론자들은 조선의 개조가 신문화 건설과 실력양성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문화운동론은 일본을 통해 소개되었던

관념 철학의 영향을 받아 관념적 이상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화를

개인의 개조와 인격완성으로 파악하는 문화이념은 현철과 같은 연극인

들에게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 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면  

인격개조와 민족개조를 통해 사회진화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문화주의

이념은 일본 학자인 쿠와키 겐요쿠 의 문화철학을 그대로 수용한 것桑木嚴翼



적어도 컬트아 즉 교화 교양 덕육 문화의 의미나 그러치 아

니하면 인라이튼먼트 교화 계몽 개명 개발 광명 조명 문화

의 의미나 한층 더 심각하게 독일의 쿠르투르 의 의미를 가진 문화

라는 말이니 중략 백림대학의 쫀멜 등은 이 쿠르투르를 인격완성이

라고 정의를 하고 쿠르투르의 성립에는 먼저 문화되는 것과 문화하는下

것의 두 가지가 업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즉 전자는 개개의 인격이요 후

자는 예술 과학 도덕 종교 등 모든 정신적 산물이니 이와가티 객관문화를

기구로 하여 개성의 본질을 딸아서 인격을 조장하며 완성하는 것이 문화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엿다

현철은 영육 일치의 희랍문명을 계승한 쿠르투르 를 문화로 인

식하고 인격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문화야말로 진정한 문화라고 주

장하고있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것은예술 과학 도덕 종교등이개인

의 인격완성을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문화주의의 입장

에서 문화운동은 개인의 인격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신문명 수립을 요구

하는 계몽운동이다 이런맥락에서 현철을 비롯한이 시기의 연극론자

들은연극이교화를 위한도구로서매우효용성이높다는점을들어민중

교화를 위한 연극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 문화를 인격주의로 주장한 는 문화가치를 강조한 소우다 키이桑木嚴翼

치로 와 함께 일본 문화주의 철학을 대표한 인물이다 이들의 문左右田喜一郞

화주의 철학은 세기 유럽의 관념철학인 신칸트학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당시 일본의 유행사조였다 조선에서는 주로 매일신보 와 개벽 지를 통해    

소개되어 년대 초반의 문화운동 이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철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개벽 호 면  

문화의 발전 기운동과 신문명 개벽 호 면申湜 及   

이 글은 문화운동이 신문명의 확립을 요구하는 운동이며 신문명은 새로운 개

인 의 자립 새로운 사회 의 자립 새로운 단체정신의 수립이라고 규정하고我 我

있다



교화의 주체와 대상3.

연극의 교화적 효용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애국계몽기에서

부터이다 최초의 관립극장으로 설립된 협률사는 근대적 공연 공간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연극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실내극장의 출현은

조선 연극의 공연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연극 전문가 집단과 관

객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근대

적 의미의 희곡문자로 기록된 개인의 저작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연극의 내용을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전래의 판소리

와 그 변형인 창극 탈춤 등의 각종 민속 연희무용 민요 곡예가奇技

실내무대에서 공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열띤 반응이 지

속되었는데 그러다보니 당대 지식층개화세력은 새로운 극장문화가 애

국계몽의 민족적 과제를 망각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나온 것이 연극개량론이다

연극개량론은 주로 황성신문 과 대한매일신보 를 통해 담론화되었    

다 협률사 폐지론을 비롯하여 권선징악과 충의감발하는 국민계도의 방

향으로 그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는

개화 지식인의 공리주의적 예술관연극관과 서양문명의 선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신문매체를 통해 담론화된 연극개량론은 개화기 연극의 향

방을주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연극관을 형성하

유민영 앞의 책 면

이두현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면  

유민영 앞의 책 면

우수진은 개화기 연극개량론의 국민화를 위한 감화기제 연구 한국극예술연 

구 제 집 에서 연극개량론이 연극 자체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한 직접 

적 논의라기보다는 시대정신인 문명 개화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계몽담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 연극론이 연극을 애국사상과 국민발달

을 위한 근대적 문명제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개화기 연극개량론은 년대 신파연극

인들을 거쳐 내용을 달리하면서 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년대 계몽주의적 연극론이 개화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때 시

대인식과 연극의 교화적 기능이 조합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년대 연극론은 개화기와는 달리 계몽의 주체와

대상이 변하였으며 아울러 계몽을 위한 구체적 연극론이 전개되었다

우선앞서 살펴보았던 윤백남 현철 김정진과 같은 연극론자들이전문

연극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화기에는 연극개량론의 주체

가 연극인이 아닌개화기 언론계 종사자였다 때문에 연극에 대한단편

적 인식으로 연극내용의 소재적 측면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윤

백남등의 담론 주체들은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의 신파극 혹은 서구 리

얼리즘 연극을 공부하고 돌아온 신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각기 유학의

시기와 연극활동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근대와 비문명 상

태인 조선사회와 서구 리얼리즘극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결

국 이들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문명화할 수 있는 교화의

방편으로 연극운동을 부르짖었으며 그것은 서구 리얼리즘 연극으로 구

체화되었다

김재석 개화기 연극개량론의 성격 인문과학 제 집 면  

한국근대연극사에서 연극인들은 나이를 포함하여 일본 유학의 시기와 조선에

서 활동한 시기와 경력에 의해 세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윤백남 이기세 등은

유학 제 세대로 년 이전에 일본 신파를 배우고 년대 조선의 신파극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제 세대는 운동 직후 동경에서 축지소극장의 태동을

목격하고 서구 리얼리즘극을 배운 홍해성 김우진 김영팔 박승희 등이다 제

세대인 유치진 서항석 김광석 등은 축지소극장의 극을 보고 배웠으며 년

대 극예술 연구회를 이끈 인물들이다 제 세대는 일본에서 축지소극장 이후

연극 제작에 관여하고 년대 중반에 귀국한 안영일 김영수 오정민 등이다

년대 연극론을 선도해간 현철은 김정진과 함께 제 세대와 제 세대 사이의

인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신파극에서 서구 리얼리즘극으로 넘어가는 과도

기적인 신극을 배웠다

양승국 앞의 책 면 유민영 앞의 책 면 참조



그 중 일본 유학 제 세대에 속하는 윤백남 의 경우에는

년에서 년까지 일본 신파극을 배우고 돌아와 조선에서 신파극을 했

던 인물이다 그래서 년대 들어와 조선의 신파극을 비판하고 영국의

고든 크레이그 의 연극이론에 입각한 근대극론을 펼치

는것이의외이나 근대를 의식한발전의측면으로 이해할수 있다 또

운동 이후 조선에 일어나게 된 민족문화운동의 흐름과 신파극단들의 몰

락에 가까운 이합집산의 상황에 비추어 그리 부자연스러운 전환은 아니

다

이에비해 현철의 서구 리얼리즘 연극론 제기는 그의 연극인식의토대

를 이룬 학습과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극히 자연스럽다 그는 년에

일본에 건너가 년 島村抱月 이 경영하는 예술좌 부속 연극학교에

입학하였다 거기서 서구 리얼리즘 연극을 배우고 직접 무대에 서기도

했던 현철은 그 뒤 상해에서 의 연극학교를 경영하였다歐陽予 星綺倩

년 월에 귀국한 그는 년 월에 예술학원을 설립하였다 따라

서 그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윤백남이나 이기세와 같은 선배 연극인들의

연극활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엘리트 의식 내지는 선각자 의식으

로 뭉친 현철의 관점에서는 조선에는 연극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극을 에 가장 고통으로 하 것이 두 가지가 잇다 그 한玄堂 談 覺 

가지는 우리 조선 사회 현상과 시대의 착오요 나머지 한 가지는 극담

중 연극이라는 말을 하면 는 곳 현재 우리 조선에 존재한 소위 신파諸子

은 년부터 유럽에서 리얼리즘 연극운동을 목격하고 연구하고 일본島村抱月

에서 서구 근대극을 가르쳤던 근대극론자이다 유민영 앞의 책 면

정덕준 현철 연구 고려대대학원 면

유민영 앞의 책 면 참조

이것은 현철의 현당극담 과 이기세의 소위 현당극담 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신

공격적 성격이 다분한 논쟁의 씨앗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국 앞의 책

면 참조



라는 연극과 구파라고 하여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그것을 가라쳐

말하 줄 알가바 이것이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오늘날 우리 조선에서 흥행하는 소위 신파극이니 하는 것은 이러한 각

본도 업고 연습도 업시 당일 것을 당일에 되는 로 이야기만 하여 얼골에

분만 발느고 무대에 올나 리기만 하면 곳 연극인 줄 안다 이러한 연

극은 세계 연극사가 긴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것이다 안이 이런 기괴

한 연극은 조선이 안이면 참 볼 수 업는 일이다

현당극담 회부터 연재한 연극의 필요에서 의 고통이란 소제余

목이 붙어있는 글들이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비문명적 조선 사회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극론을 이해하지 못 하는 데서 기인한다 위

에서도 볼 수 있는 바 년대 연극론자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그의 선

각자 의식은 조선에 참다운 연극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서 두드러

진다 그것은물론 서구리얼리즘연극이었다 현철은 그의스승도촌포월

이 현군 자네는 한 조선민족의 내부생활에 기름을 처주는 책임冷落枯凋

이잇는것을이저서는 아니되겟다 고한말을되뇌이면서자기의선각

자의식을자부하였다 이러한모습은애국계몽기의문명개화론자들과참

으로 많이 닮아있다

즉 현철은 일본의 신극론자에게 사사받은 자신을 문명인으로 자처하

고 문명인의 입장에서 조선을 파악하고 있다 문명인으로서의 시선을 내

면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당한 것에 위배되는 타자의 설정이

다 그것은 세계 지배를 표면화한 서양 열강도 아니고 이미 조선의 침략

현철 앞의 글

현철 앞의 글

현철 문화운동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함 개벽 면  

정선태 독립신문의 조선 조선인론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 

용 소명 면 



주체로 존재하는 일본도 아니었다 배제해야 할 타자는 조선이었다 따라

서현철이서구리얼리즘극을앞세워교화해야할대상은 민중을포함한

전 조선인이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상은 그가 귀국하기 이전부

터 활동해오던 연극인들과 사회지도층이었다

엇더한 민족을 물론하고 역사적 민족생활이 잇고 집단적 사회경영이

잇는 곳에는 반다시 연극이 잇나니 중략 엇지하면 이것을 선용 가 하

는 문제로 학자나 지식계급이나 부호나 나 일반 민중이 공력하야王公家

향상발전을 노력하는 바이니

이러한 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현금 우리 조선형편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실인가 결코 그러치 안한 것이다 중략 금전 관계로 설비치 못하 것

도 아니요 전기부족으로 설비치 못하 것도 안이다 다맛 이에 대한 식

견과 광선의 효과를 모르 닭이다 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철은 연극이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기

위한 교화의 도구임을 전제하면서도 동시대 연극인들을 향한 계몽의도

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즉 그의 연극론은 차적인 계몽의 대상을 당대

민중 계몽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인을 포함한 지식계층에 두고 있

다 이는 현철의 조선연극에 대한 지도자적 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그

가 전개한 근대극론이 다른 연극인들의 논의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

다

연극인과 사회지도층에 대한계몽의지는윤백남에게도 나타난다 윤백

남의 조선극계 파악은 현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임성구식의

신파극과개량신파극단에서 행하는 연쇄극을 비판하는 그는 현철과달

현철 현당극담 조선일보  

현철 앞의 글



리 년대 신파극 활동의 주체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는

연극이 없다가 아니라 완전한 극의 발전이 없는 조선 극계이다

그가 지목한 조선의 현대극단은 임성구의 혁신단 이기세의 문예단 그

리고 각각 그 예풍을 따른 김도산 일행과 김소랑의 취성좌이다 이에 대

한 그의 비판은 각각 그 층위를 달리하고 있다 임성구식의 연극은 시대

착오적인 해독이지만 정통 신파를 사사받은 이기세의 연극은 기대되는

것이었으나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극계 내부에도 있지

만 관극과 배우를 천시하는 조선의 풍토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윤백남은 연극인들에게 연쇄극을 위한 촬영비를 의상과 배경

에 사용하고 직분에 충실하라는 충고를 하면서도 연극인들이 처한 상

황에 동정을 아끼지 않는다 배우와 단장의 이중삼중고와 의 욕심에金主

이용당하는 연극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이 처해있는 실정과 인습을 타

파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았다 때문에 사회지도층을 연극을 지원해야 할

위치로 지목하여 계몽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가 파악하는 조선 극계의 과거는 참으로 고독하고 불상하고 참혹한

기록이며 굴욕과 인종의 역사 이다 그는 위정가 경세가 부호 등을 지

목하여 연극을 매도하던 조선사회는 얼마나 깨끗한지 준엄하게 묻고 아

울러 민중의 교화기관인 연극의 필요성을 각성해야만 문명사회로 나아

갈 수있다 는 계몽론을 펼친다 그런데 그가연극진흥에힘쓰는 문명국

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연극의 역사를 예로

들어 국가와 사회가 극을 일으키고 극의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서양 각국의 연극과 그 발전을 위해

윤백남 앞의 글

윤백남은 극계 부진의 이유를 각본 대도구 무대감독 극장의 부재와 경영주의

무이해 창조력이 있는 배우의 희소 흥행상 악인습에 두었다

윤백남 앞의 글

윤백남 앞의 글

윤백남 앞의 글



노력하는 국가적 노력을 전범으로 삼고 있음은 현철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윤백남과 현철은 층위를 달리하여 근대극운동을 주장하고 있

지만 배제해야 할 타자를 내부로 설정하는 한편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전범으로 서양 열강과 일본을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

다 그들이 예로 든 서양과 일본의 연극은 조선이 문명화되기 위해 일으

켜야 하는 문명국의 연극이었던 것이다 이는 문명국의 연극을 알고 있

는 연극전문가로서의 선각자 의식과 맞물려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

라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조선의 연극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민

중 시대의 도래와 민중연극론의 건설 조선민족의 현실에 맞는 민족극

수립이란 구호는 이상론에 머물게 된다

민중 민족 문화주의4. , ,

교화기관으로서의 연극론은 민족운동으로서의 연극운동 민중교화를

위한 연극운동으로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신문명의 확립 을 위 

한 방법으로 서구 근대극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서구 근대극은 연극론자

들이파악한것과 같이문명국의연극이었다 그런데단지문명국의연극

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왕의 조선연극을 배제하고 교화기관의 정수 로  

서 근대극을 조선개조의 역할을담당하는자리에 배치한 것은 아니었다

이시기의 연극론들은언제나 민족을앞세우고 있었으며 연극이조선의

현실과 민족적 과제에 어떻게 부응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구 근대극의 어떠한 요건이 조선에 필요한 문화를 찾고

부르짖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우선 당시 행해지

고 있던 연극에 대한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백남의 연극과 사회

윤백남 앞의 글



에서부터 창극과 신파극 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시대착오의 극으로

비판되고 있다 극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연극인들의 소양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전시대의 유물인 권선징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용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김정진의 평문에서도 같은 비판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형금 조선에서 로 연극의 막이 녈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 가튼 무절제하고 무가치한 행연은 연극 자체의 장래를 위하야 도로

혀 엇더한 해독은 칠지언정 그 발달에 대하야는 족음도 조장될 것은

업다 중략 어늬 지 권선징악을 의미하는 판에 박은 듯한 악인은 멸

망하고 선인은 영화롭다 하는 한 각본이 극계의 거의 전부를單調無味 

점령하고 관중의 대부분은 이와가튼 저렴한 각본만 최상의 예술품으로

환영하는 현상에 잇서서는 누구나 이 이상에 더 쓸 재료는 발견키 어려

울 것이다

이 글은 근대극론이 어느정도 전개된 상황에서 년대에 신극을 표

방하고 나선 예술협회 민중극단 토월회 등을 대상으로 한 비평문이다

윤백남 앞의 글

춘향가와 흥부전과 심청가를 창하는 들이 극의 의미를 해석지 못한 결과唱夫

무대의 색조를 무시하고 기교를 전연히 몰각하야 가극도 아니오 보통극도 안인

일종의 변태창극을 적 정신으로 무대에 올니는 그네들 중략 한 극 중에兒戱

십수인의 살해를 하는 이라던지 가정과 재산의 갈등오로 말미암演 鳴呼天命

아 첩이 주인을 독살하고 의 고통과 유혈을 관객에게 뵈혀서 그 흉악人間斷末

한 인상을 색이게 하는 등의 馱劇

김운정 극계 년의 개평 개벽 호 면  

이밖에 예술협회 민중극단 토월회와 관련한 비평문으로는 둘째번으靑衣生

로 본 바 예술협회시연 조선일보 현철 예술협회극단의 제일회  

을 보고 개벽 호 현철 예술협회 제이회 시연을 보고 개試演    

벽 호 민중극단의 시연을 본대로 동아일보 등尖口生   

이 있다



그의 평은 보지 못한 토월회의 공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평을 내리고

있으나 조선연극에 대한 초기 비판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누구보다 조선연극을 철저히 부정했던 현철이나 선구적 연극론을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우진에게서나 이러한 평가는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즉 조선의 연극은 구시대의 연극으로 세상을 속이고 민중을 우

롱 는 사기극 이란 인식이 년대 전반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구

근대극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것이었다 종합예술로서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방식은 물론이고 권선

징악적내용 역시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계급을 타파하고 노자

평등을 고창하는 민중의 시대에 봉건왕조의 민중통치방식의 일환이

었던 권선징악주의는 타파해야 할 구습과 같은 것이었다

신문화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을 할 필요가 잇슬 것舊慣陋習 改造革正

은 물론이다 중략 자유적 문화 평등적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재래의 민족성을 케 하고 또한 모든 문화의 발전을 황폐케 하엿든病痼 陋

을 근본적으로 치 아니하면 엇지하야 자유평등의 현대적慣舊習 開發革正

문화를 건설할 수 잇스랴

논자들에 따라 수위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의 구관습을 타파하고 서구

자본주의 사상과 관습을 도입하여 조선에 신문화를 건설하자는 주장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김우진과 같이 서구 근대극

현철 앞의 글

윤백남 앞의 글

사설 신문화건설의 근본의의구습 동아일보  

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으로 진보의 의미를 갖는다 세기 이후 근

대성은 전통과의 단절과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근대화의 길은 여러 갈래로

나타나지만 비유럽세계에서는 서유럽이 근대성의 전범으로 간주되었다 서구의

국민국가 모델과 정치구조 경제적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지대한 영향

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서구적 근대성 역시 서구에서 그 기원



운동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적 사상과 정치적 사회적 실행에 주목하

여 근대극론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근대 연극이라 하면 입센을 반다시 연상하도록 사회적 지위를 견고하

게 된 것은 근대극의 선조 입센 안이라도 일반근대사상의 사회화를 자각

한 이난 기어히 응락할 터이다 그러하나 볼텔 룻소의 자유평등의 혁명적

사상이 처음에 내면적 즉 영혼의 해방과 구제를 위하야 고창한 것이 외

면적 즉 정치적 사회적 실제행동이 된 것을 음미하면 근대연극의 사회적

사명도 수긍할 것이 안인가 중략 근대극운동은 제일로 일반사회의 계몽

에 자코저 하난 명료한 목적을 버리지 못할 것이나 동시에 인류의 영혼

을 창조적으로 해방하며 구제하난 예술적 지위에셔 떠나지도 못할 것이

다

따라서 근대극의 시조인 입센을 논할 때도 그의 사회개혁 사상에주목

하였고 인형의 집 유령 과 같은 작품이 구습과 전통에 도전하였다

고 평가했다

입센과 사실주의극에 대한 소개를 가장 먼저 했던 현철은 연극은 잇

그대로 세상을 축사한 것 이라 규정하여 사실주의 연극관을 드러내

고 있다 그 내용은 현실폭로 문제제공 신사상 선전 고풍유전 등이며

서로 관련되거나 분리되어 지금까지의 풍속제도 문물에 염증을 느껴 개

혁의 필요성을부르짖는것이라하였다 즉 묵은습관과사상을파괴하려

는 경향을 포함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입센의 인형의 집 을 예로

들고있다 서구연극의역사와 효용을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시작하여

서술한 현당극담 에서는 근대의 사실극과 문제극 에서 입센

을 찾을 수 있다 식민지였던 조선의 서구문명에 대한 선망 또한 이러한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면 참조  

김초성 소위 근대극에 대하야 학지광 면  

현철 연극과 오인의 관계 매일신보  



의작품을 사회의 암흑면이나 추소나 비밀을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저항

적관점을높이평가하였다 그리고 하우프트만 버나드쇼 스트린드베리

등의 작품 사상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조직의 기초까지도 움직이는 효

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생각은 우리생활의실상을그대로무대상에

표현하는 연극 이 조선에 필요하다고 한 김정진 등의 연극인들에게 합

의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서구 리얼리즘 연극은 정확하게 시대

의 변화를 반영하고 진보의 이상을 구현하는 연극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이다 서구 근대극을 조선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창작극보다도 서구 근대

극을 번역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민족을 앞세운 근대극론은 민중극의 이름으로 제창되기도 하였다

세기는 민중시대라고 전제한 현철은 조선에 필요한 문화를 민중극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규정한 민중극은 가장 단시간에

가장 다수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속성적으로 귀족이나 평민이나

식자나 문맹이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서로 모여서 민중적으로 문화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민중은 지방적 구획이나 계급적 사상으로부터 분리된

일반 동포라는 의미로 민족과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민중을 재료로 한

극 민중의 공유물이 되는 극 민중교화의 극으로 민중극의 종류를 세분

하고 있지만 희랍극에서부터 근대극에 이르는 세계연극을 연극의 효용

성에 맞추어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는 민중을 제재로 한 극을

하우프트만 고리키 입센의 작품과 같은 근대 민중극으로 설명하면서도

운정생 사상운동과 연극 동광 호  

현철은 사회극이란 표어로 창작극을 우선한 예술협회의 공연작품에 대해 가

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왜 굳이 창작극을 해야하는지 회의하고 있다 예玄哲

술협회극단의 제일회 시연을 보고 개벽 호 예술협회 제이회 시  

연을 보고 개벽 호 그리고 조선은 근대극의 파종기라고 보고 번  

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철 연극과 오인의 생활 동아일보 김  

우진은 일본 근대극운동을 예로 들고 조선에도 진실한 번역 시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우진 앞의 글 면

현철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앞의 책



재료상 민중극으로 파악하고 논외로 하였다 그리고 민중공유와 민중교

화극에는 계급적 의미의 민중극도 포함되어 있고 서구의 근대극도 있으

며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극도 있다 이렇듯 모호한 민중극의 개념과 소

개는 구미각국과 일본 중국의 신극운동을 모두 민중극과 민중극장운동

이며 민중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철의 민중극론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개벽 지에 소개된 로망롤  

랑의 민중예술론 의 민중연극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롤

랑의 민중극은 민중이 주체가 된 연극으로 민중의 정치참여를 의도한 것

이었다 그러나 현철은 민중을 식민지 조선민족 전체로 등치시키고 민중

극을 민족 교화를 위한 연극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르면 민중은 계급

을 초월한 민족이며 조선민족은 전통과 단절하고 세계 선진국의 연극

을 새로운 전통으로 배워야 할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전통극을 친숙본위 의 민중공유극으로 분류하면서도 조선의親熟本位

전통극은 제외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즉 로망 롤랑의 민중극론을 조선의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인데 민중민족을 주체가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중극이 지닌 저항의 의미를 문화주의적 논리

로 희석해버렸다는 점에서 로망의 논리와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한

계를 노정하게 된다

로망롤랑의 민중예술론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현철이 제창한 민중극론의 발표

보다 늦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국민문예회 를 중심으로 연

극의 민중화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철이 일본에서 근대극을 배웠다는 사실로

볼 때 시기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철의 민중극론이 일본에서

민중극을 민중교화의 극으로 수용한 점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일본의 민중극론에 대해서는 양승국 앞의 책 면 참조

유민영 앞의 책 참조 유민영은 현철의 민중극론을 로망롤랑의 계급혁

명적인 민중연극론의 성격을 변용하여 수용한 것에 대해 이상스럽게 쇼비니즘

화한 연극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당대 문화운동론자들이 세계변화의 흐름을 강자와 약자 부자

와 빈자의 차별이 없는 세계로 받아들인 것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이들

의 인식처럼 제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 독일혁명 의 결과로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가 들어

서고 서구 열강의 세계 재편이 일어났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는 노동운동이 격렬해졌다 이러한 세계 변화를 통틀어서 민중의 시대

로 인식하고 민중문화의 이름으로 조선민족의 과제를 설정했다는 것은

극히 피상적인 인식의 산물이다 당시 민족주의 문화운동은 비계급적 노

선을 견지하고 민족을 문화적 동질성의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이에 따

라 민족은 사회계급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계급을 초월한 역사적 운명공

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비문명 상태에 놓여있는 조선 민족의 우선적 과

제는 전통과 단절하고 서구 자본주의 문명 수립으로 민족이 처해 있는

위기를벗어나는것이 된다 이러한과제를수행해야 할주체는 일본을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 동아일보  

년대 문화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민족주의운동의 논리는 당대 민족주의 문

학에서도 드러난다 민족주의 문학론은 국민문학론 절충론 추상적 조선주의

등 여러 층위로 나타났는데 특히 언어 습관 인정 풍속같은 문화적 전통을 중

시하는 문화주의적 민족개념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립에 실패하였다

전승주 년대 민족주의 문학과 민족 담론 민족문학사연구 호  

면

년대 문화운동은 년대에 신지식층에 의해 이론화 과정을 거친 실력양

성론의 실행과정이었다 이 시기 문화운동에서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문명 즉

서구적 근대문명의 다른 이름이며 개인의 개조와 인격완성을 목표로 한 비정

치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때 민족은 문화운동론자들이 국가 부재의 객관적 상

황에서 국가 국민을 대신한 것이었고 문화는 민족의 총화를 위한 대안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민족은 이성적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감정적 타

율적 대상으로서의 대중이라는 말과 같다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자장 안에 있

던 근대극론 역시 이러한 성격을 담지하고 있었다 김현주 민족과 국가 그리

고 문화 상허학회 편 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면 참조



통해 서구 근대문명을 경험한 전문 지식인이며 이들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대상은 식민지 민중민족이 된다

이것은 이 시기 연극론에 나타난 관객인식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김우진 은 근대극이 비속한 민중을 하였다고 하였다 무지驅逐

한 속중은 인습전습의 노예가 되어 연극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시설과

가치있는 인류생활의 큰 적이 된다 나아가 모든 문화사란 영웅 천재의

속중에 대한 승리자의 기록에 불과하다 고 단언하면서 근대극장의 문화

적 사명도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홍해성과 함께 집필한

우리 신극운동의 첫 길 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오늘 관극하는 또는 극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이들은 그 대부분이

기생연주회나 신파극이나 남사당패 노름이나 또는 창루에 가는 들好男子

한량꾼들 외입장이들 호사기분으로 행동하는 소위 향락주의자들중략

이런 관객과 우리는 연이 멀다는 각오가 아니면 신극운동자의 첫 발길부

터 틀려 먹은 수작이다 연극은 술이나 화류장이나 창녀가 아니다 극장

은 사회의 학교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절실하고 단적이고 엄숙한 기

분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신극운동보다도 한 장의 비라 한 마디의 토론

한 개의 자선과가 더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근대극의 관객을 양성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안하

고 있어서 당대 연극관객을 매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당대 조선의 관객과 서구 근대극의 관객을 구분함으로써 연극의

김우진 앞의 글 면

홍해성 김수산 우리 신극운동의 첫 길 조선일보  

관중양성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잡지나 기타 간행물로서 근대극

을 소개 토의 연구 발표할 것 각 전문학교의 연극연구회 등의 단체와 제휴

하여 강연회 전람회 를 개최할 것 신문잡지사에 연극에 관한 상식을私演會

가진 기자를 두도록 할 것 극예술 잡지를 간행하고 신문에 고정 연극난을

둘 것 등이다



주체가 되어야 할 관객 즉 조선민족은 대상화되고 만다 교화해야 할

대상이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근대극 수립을 고창하는 연극인들의 선

구자적 사명감은 커지게 된다

결론5.

이상에서 살펴본 바 년대 들어와 전개된 연극론은 조선의 문명화

를 목표로 한 교화 계몽의 도구로서 연극운동을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구 리얼리즘 연극을 근대극의 전범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연극을

조선에 수립해야만 조선인과 조선사회를 근대 즉 서구적 의미에서 문명

화할 수 있다는 뚜렷한 인식을 보인다 그러나 문명에 대한 선망 곧 서구

적 문명에 대한 선망은 배제해야 할 열등한 타자를 자아로 향하게 하는

모순을 초래했다 조선 사회와 조선 연극을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년대 전반기 연극론을 주도했던 윤백남 현철 김우진 등은 층위를

달리하여 근대극운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제해야 할 타자를 내부로 설

정하는 한편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전범으로 서양 열강과 일본을 설정

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이 예로 든 서양과 일본의

저급하다고 매도한 관객은 교화를 통해 근대극의 관객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실체였다 그렇다면 기왕의 관객이 전근대적 공연에 왜 환호하는지에 대한 파

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창극과 같은 경우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인

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객을 끌 수 있었다

년대 민중이 주체가 된 자립연극소인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도

이때 의 민중극이나 관객 논의는 상당히 교조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백현

미 한국창극사연구 태학사 면 배선애 년대 전반기 연극론  

연구 성대석사논문 면 정호순 년대 연극대중화론과 소인

극운동 한국희곡과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참조  



연극은 조선이 문명화되기 위해 일으켜야 하는 문명국의 연극이었던 것

이다 따라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조선의 연극은자취를감추고말았

다 이는 문명국의 연극을알고있는 연극전문가로서의 선각자의식과맞

물려정체성을확보하게된다 이들은 조선에는 서구적 의미의연극적전

통이 없음을 전제하고 근대극의 반대항에 전통극과 신파극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서구 리얼리즘극을 근대극으로 등치시켰다 그리

고그 개념아래 근대극의사회계몽적목적을분명히 하고 민족운동으로

서의의미를부여했다 즉서구근대극은세계개조의변화를정확히반영

하고진보의이상을실현할수있는연극으로인식했던것이다 이러한연

극론은 연극의 교화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사회에서

의 연극인식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또 종합예술로서의 연극 본질을 인식

하고연극론을 전개함으로써이후연극론의토대를형성하였다 무엇보다

도 민족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연극으로서 서구 근대극을 포착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극론이 토대와 환경이 다른 조선에 어떻게 현실화

될 수있을까를생각해본다면그 한계가 여실해진다 진실한 번역시대 

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그 출로를 마련해보려는 김우진의 논의나 연극학

교설치 관중양성론 등의방법을제시하는등의제논의에서도기왕의연

극실체와연극현실 속에서는그 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 실제로근대극을

수립하기 위해 제시된 실천방안들은 공연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철의 예술학원 과 조선배우학교 의

경우에는 조선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연극의 근대적 제도의 실천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체계적인 연극교육을 통해 연극인을 양성하고 체홉

의 작품등을 무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속성을

지니고뚜렷한족적을남기지못했다 이는개인적차원으로국한되어평

유민영 앞의 책 면



가할수없으나서구근대극 이론의이상론적성격에서배태될수밖에 없

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년대 근대극 운동론자들의 제안이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조선의 연극전통을 인정하고 그 허실을 가려

낸 토대 위에 논의 전개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근대극론자들의 서구 문명에 대한 선망은 신문화건설과 실력양성으로

조선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과 맞닿아있

었다 서양은 일본 근대화의 표본이었고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지니게 한

근원이었다 그러나 개인과 민족의 개조를 바탕으로 실력을 양성하고 신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은 독립을 최종목표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체제내적운동의한계 를지닐수밖에없었다 민족운동으로서의문화운

동은 정치적 운동과 분리되었으며 문화를 통한 민족의 교화가 급선무였

다 이때의연극론도연극을통해민족의총화를이룰수있다는문화주의

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론은 민중극 수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의 민중은 식민지 조선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민평등주의에 입각

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민중극은 민족 교화를 위한 연극으로 주창되었으

며 민중극이 지닌 저항의 의미는 문화주의 이념 안에서 희석되었다 동

시에 연극의 주체로서 민중은 사라지고 근대연극론자들은 민중교화의

주체로서 민중을 대상화시키게 된다 연극주체로 민중을 논하면서 대상

화시키는 한계는 결국 구체적 현실인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며 서구문명

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선각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화

기관으로서의 연극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민족개조 후독립 실력양성 후독립을 표방한 문화운동은 문명개화론과先 先

사회진화론의 틀 내에 존재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통치를 인정한 선에서 이

루어진 현실순응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개량주의운동으로 귀결되었다 박찬

승 앞의 책 면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면 참조



근대극 수립의 방법으로 제시된 극장설립 인재양성 관객양성 등의 실현

은 식민통치권력의 자장 내에서 가능하기에 식민지배 논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전통극과 신파극이라는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자리에 과거에는

없었던 근대극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자 했던 이 시기

연극론은 결국 식민주의에 대한 대타적 의식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렇

게 그들은 근대극의 계몽을 통해 식민적 타자의 위치를 벗어나려했지

만 근대극을 통한 계몽주의의 실현이란 서구의 근대 기획비서구에 대한

식민지화 타자화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이중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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